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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품종 ‘해찬’콩 일관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본격화

- 서부지역 20ha 재배단지 조성…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 시스템 구축 -

❏ 제주지역 나물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부지역에 20ha 

규모의 신품종 기계화 재배단지가 조성된다. 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강병수)는 

올해 5억 원을 투입해 신품종 ‘해찬’콩 일관 기계화 시범

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
 ❍ 제주지역은 전국 나물콩 생산량의 약 80%를 차지하는 핵심 

주산단지다. 그러나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

면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 

 ❍ 이에 농촌진흥청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노동력 절

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가 가능

한 맞춤형 신품종 보급에 주력해 왔다. 

❏ 서부농업기술센터는 6월 하순부터 서부지역 시범단지에 기계

수확이 가능한 ‘해찬’콩을 보급하고 재배 전 과정에 기계

화 작업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.

 ❍ ‘해찬’콩은 기존 품종보다 성숙기가 빠르고, 착협고가 

15~17㎝로 높아 기계 수확에 적합하다. 또한 이상기후 등 환경

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며, 수량

성과 수율도 우수하다.

    * 착협고: 식물체 지상부(땅 표면)에서 첫 번째 꼬투리가 달리는 위치까지 높이



 ❍ 시범단지에는 ‘해찬’콩 종자와 함께 정밀 파종기, 생육관

리 장비, 콤바인 등 일관 기계화 재배를 위한 장비가 투입된

다.  

 ❍ 7월 상순까지 기계 파종을 완료하고 재배관리 기술지도를 통

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

다. 수확 이후 수량성을 조사해 사업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

다. 

 ❍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된 신품종 나물콩은 농가 간 자율교환 

방식으로 종자를 공급해 재배면적 확대와 신품종 보급 확산

을 유도할 방침이다.

❏ 임충석 농촌지도사는 “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

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”라며 “기계수확에 적합하고 

품질이 우수한 신품종 ‘해찬’콩 보급을 통해 농가의 노동 

부담을 줄이고 제주지역 나물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

반을 구축하겠다”고 말했다. 


